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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, 청년농 지역별 소통협의체 간담회

청년농 의견수렴 및 농지지원사업 강화 방안 모색

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는 13일, 청년농업인 소통간담회를 가졌다.

이번 간담회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청년농업인과 유관기관 및 공사 담당자 등 총 10명이 참석하

여 청년농업인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을 듣고, 청년농업인 농지지원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

방향을 모색하고. 농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.

전주완주임실지사는 농지은행의 '맞춤형농지지원사업' 및 '농지임대수탁사업'을 통해 지난해 97농

가에 49ha를 지원하여 청년농의 영농 정착을 이끌고 있다.

또한 올해부터는 청년농을 대상으로 선임대후매도사업,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사업 등 청년농

업인을 위한 농지지원의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농지 확보 등 초기자본 확보가 어려운 청년농을 위



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.

이광희 지사장은 “청년농업인들은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대표하는 중요한 주

체”라며, “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해 청년농을 위한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, 지

역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아울러 농어촌공사와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한 교육과 지원방안도 논의되었으며, 청년농업인들은

적극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관심을 바탕으로, 농업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드는 데 힘쓰고, 청년농

업인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농업 분야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. 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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